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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스님

청화 스님

지묵 스님 외

소운 스님

청화 스님

우룡 스님

이 용 범

가와이 하야오 외

붓다고사

이 은 윤

출 판 사

샘 터

이 른 아 침

여 시 아 문

랜덤하우스중앙

시 공 사

효 림

수 희 재

동 아 시 아

초기불전연구원

동 아 시 아

도 서 명

홀로 사는 즐거움

마음 부처가 사는 나라

스님이야기

하룻밤에 읽는 불교

가장 행복한 공부

영가천도

불교가 정말 좋아지는 불교우화

불교가 좋다

청정도론

육조혜능평전

새로나온 책

■ <유심 2004 여름호>(만해

사상실천선양회 펴냄, 7천원)=

이번 호에서는‘학문 탐구에서

실천의 길로’를 주제로 경희대

문과대 학장 김재홍 교수와 이경

시인의 대담을 비롯해 제8회 만

해대상 수상자 수상소감과 수상

자론을 볼 수 있다. 유안진 시인과 문무학 시인의

‘집중조명’도마련되어있다. 

■ <한국의 놀이와 축제 2>(김

흥우 지음, 집문당, 1만5천원)=동

국대김흥우교수가펴내는‘한국

의 놀이와 축제’시리즈 두 번째

권. 1권 <신명과 열광의 현장>에

서 전래 놀이와 축제를 소개한데

이어 2권 <도취와 화합의 현장>

에서는함평나비축제와천안세계연꽃축제, 군위인

각사의삼국유사문화제등각지역의대표적인축제

30여 개를 소개한다. 축제의 유래와 주요 행사, 발전

전망등지역축제에관한정보를알차게담았다. 

■ <칠보연못에 꽃향기되어

>(이종린 지음, 건아사, 7천원)=

홍익소아과의원 이종린 원장이

월간 <불광> 웹진(http://bulk

wang.org)에 게재했던‘사모곡

(思母曲)’을 책으로 엮었다. 지난

해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며 쓴

글과 어머니가 생전에 쓴 일기, 가족의 추억이 담긴

사진도 함께 실었다. 지은이는“저의 뒤늦은 통한을

보고 많은 분들이 어머니 은혜를 알기 바란다”고 출

간의의를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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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눈을 바로 뜨고

그 실상을 바로 보면 산은

산이요, 물은물이로다.”

“Once you open the eye

and see everything as it is,

you’ll realize that mountains

are mountains and waters are waters.”

한국 현대 불교의 대표적 선승인 성철 스님

(1912~1993)의 법어집 <이 뭐꼬>를 영어로 옮긴

<Opening the Eye>가 나왔다. 2002년 발간된 <이 뭐

꼬>는 철저한 수행과 거침없는 경책으로‘가야산 호

랑이’라 불렸던 성철 스님이 59년의 수행기간 동안

행했던 법문과 언론 인터뷰 등에서 가려 뽑은 내용을

묶은책이다. ‘이뭐꼬’는성철스님이제자와대중들

에게 자주 주었던 대표적인 화두의 하나로, 스님은

“‘이 뭐꼬’라는 질문을 계속 하다보면 깨치게 되고

마음의본래모습을알수있다”고강조했다.

법어집의 번역은 번역가이자 탱화작가인 미국인

브라이언베리씨가맡았다. 1960년대후반평화봉사

단으로 한국에 온 그는 80년대 말 외국인을 위한 참

선도량인 연등국제선원에서 성철 스님의 법어를 처

음 만났다. 이후 90년대 초 성철 스님의 법어집 <자

기를 바로 봅시다>를 영역한 <Echoes from Mt.

Kaya>를펴내기도했다. 

김영사는 이 책을 오는 10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

서전에서홍보할계획이라고밝혔다.        여수령기자

Opening the Eye 성철스님지음| 브라이언베리옮김| 김영사| 9천9백원

‘이 뭐꼬’

영문판

나왔다

우선, 책의 표지를 살펴보자. 20세기 대표적

인과학자인아인슈타인과스티븐호킹, 해체주

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

준, 조선시대실학자최한기그리고도가사상의

효시인 노자가 함께 앉아 있다. 시대와 분야를

넘나드는이들은왜한자리에모여앉았을까? 

이들을 불러 모은 사람은 <아주 특별한 만

찬>의 지은이 김숙경 씨(문화비평가)다. 대학

에서 조소(彫塑)를 전공했지만 언제부턴가 조

각도 대신 책을 들고‘사상적 방랑’을 시작한

지은이는 책에서 이들과 함께‘문화놀이’‘역

사놀이’‘과학놀이’‘예술놀이’‘철학놀이’

를 펼치고 있다. 이 놀이의 목적은‘서양의 해

체주의와 불교의 연기사상이 어떻게 같고 다

른가’를 살펴보는 것이

다. 중심사상의 폭력성

을 해체하고 평등한 관

계를 드러내는 해체주

의와 절대평등을 기반

으로하고 있는불교연

기설의공통점을찾아보는과정인셈이다. 

철학적 개념을 분석하고 비교하고 있지만

이 책은 어렵지 않게 읽힌다. 소설과 가상대

담을 비롯해 시나리오, 편지글 등 다양한 형

식으로 꾸며진‘놀이마당’은 책의 주제를 직

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그 개념을 쉽

게이해하게해준다. 

표지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인 초기불전

연구원각묵스님의역할이바로여기에있다.

각묵 스님은 지은이와의 대담을 통해‘놀이’

에 등장하는 철학적 단상들을 어떻게 불교적

으로 해석하는지를 보여준다. 스님은 데리다

의“텍스트는 계속해서 다른 텍스트 안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텍스트의 고유성이나

순수성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연기의 법

칙’으로 해석하고, 동양과 서양, 여성과 남성

등으로 나눠진 이원론의 대립체계를 극복하

려는노력을‘중도(中道)의원리’로설명한다.

“해체주의 철학과 현대 물리학에서 공통적

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원론의 극복을 불교의

중도사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불교

가 여전히 현실적인 가치와 의미를 잃지 않고

있다는점을말해준다.”

서양철학사에서 몇 천 년이 흐른 후 내린

이러한 결론을 불교는 이미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해체주의’에 그

림자처럼 따라붙는‘허무주의’란 비판에 대

해서 불교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각묵 스님은“해체 뒤에 남는 것은 허무

가아닌실천”이라고답한다.

“중심의 해체, 즉 본질의 해체는 현실세계

를 지배하는 절대기준의 잣대를 해체함이기

도 합니다. 따라서 나와 남은 상호연기의 법

칙으로 얽혀있으므로 자연히 남을 위해 살아

갈수밖에없게되는것입니다.”

지은이는놀이를마치며“진정한자유는평

등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론과 실천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습니

다. 이 책을 통해 진정한 자유는 너와 내가 따

로 있지 않다는 평등사상에서 출발해야 한다

는것을느낄수있을것입니다.”

여수령기자 snoopy@buddhapia.com

해체주의와 연기법 뭐가 닮았나

아주 특별한 만찬

김숙경지음| 아름다운인연| 1만원

김숙경 씨의 <아주 특별한 만찬>에서 함께‘놀이마당’을 펼친 사람들을 지은이가 직접 그렸다. 각묵 스님

을중심으로시계방향으로아인슈타인, 김숙경, 노자, 최한기, 백남준, 자크데리다, 스티븐호킹. 

시공 뛰어넘어 지구촌 위인들과

각묵 스님∙저자가 펼치는 놀이마당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 만년설로 뒤덮인 히말

라야의 땅 티베트에 한 여인이 있었다.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제후들의 쟁탈 대상이 되어 마침내는

왕후가 됐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를 티베트에 전한

‘파드마 삼바바’의 가르침으로 밀법을 수행하고

그의 영적인 아내(칸돌마)이자 수행 도반이 된다.

그녀가바로이책의주인공인예세초겔이다. 

그는 제자에게 자신의 전기(傳記) 세 부를 쓰도

록 하여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장소에 숨겨 두었

다. 이 책들은 그의 예언대로 거의 천 년이 지난 17

세기에 땔돈 딱샴쌈덴링빠가 발굴해 세상에 알려

지게 됐다. 영미권에서는 몇 권의 번역본이 출간됐

으나, 국내에소개되기는이번이처음이다. 

예세 초겔의 많은 업적중 손으로 꼽는 것은 사원

건립과 승가 교육 체계의 확립을 들 수 있다. 또한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지도하고 근기를 성숙시켜

구전으로 법을 전수한 것을 들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보면 티베트에 불교가 전래되고 정착되

는과정을한눈에알수있다. 

그렇다고 이 책이 자칫 지루할 수도 있는 역사적

사실만을 나열하는 것은 아니다. 예세 초겔의 일화

와 고행담, 수행을 성취하는 과정과 중생을 교화한

내용을 아름다운 시와 노래로 드라마틱하게 들려

주기도 한다. 단전에서 열을 일으키는 수행을 위해

설산의바위동굴에서천한조각만걸치고용맹정

진하는 것, 구업(口業)을 정화하기 위해 밤낮으로

만트라 수행을 하여 아름답고 지치지 않는 음성을

얻는것등중생과함께호흡하며부처의모습으로

살다간예세초겔의다양한밀법도만날수있다. 

김주일기자 jikim@buddhapia.com

1200년전 티베트

밀법 수행과정‘생생’

예세 초겔

예세초겔지음

설오스님옮김

김영사| 1만7천9백원

Daewon Buddhist Academic Institute

2004 대원불교대학∙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수강생 전원 장학 혜택(무료) 2 년 제
야간강의

대원불교대학은 동국제강(주) 창업주이며, 불교방송 개국의 모태인 (재)대한불교진흥원 설립자이신 대원 장경호

거사의 불교 대중화의 원력에 따라 전액 장학 혜택을 주는 불교계 최초의 교양대학입니다.

1. 모집과정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TEL 02)773-9171, 754-1613  FAX 02)771-6796 www.idaewon.or.kr

2. 대학원 지원자격

1)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

2) 불교교양대학 수료자. (미 수료자는 대학과정 과목을 이수해야 함)

3) 면접 구술테스트에 의해 학업 능력이 인정되는 자. (학사학위 미취득자)

3. 대학 지원 자격

1)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자.                     2) 신도오계 수지자. (미 수지자 수계 서약서 제출)

4. 전형일정

1) 원서교부 : 22000044년년 55월월 1177일일 ~~ 88월월 1100일일까까지지 2) 원서접수 : 22000044년년 55월월 2200일일 ~~ 88월월 1133일일까까지지

3) 대학원 전형일 : 22000044년년 88월월 1144일일((토토)) 1144::0000시시 4) 합격자 발표 : 22000044년년 88월월 1188일일 (개별통보)

5. 전형방법 - 대학과정 (서류 전형 후 합격 발표일 개별통보)

- 대학원과정 (서류 전형 및 면접시험 실시) - 일 시 : 2004년 8월 14일 (토) 14:00시 - 장소 : 본 대학 강의실
(단, 학사학위 미소지자는 학원 계획서를 토대를 면접하여 수학능력을 평가함)

6.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입학원서 (본교소정양식) 1부 2) 수계증 사본 또는 수계 서약서.

3) 학업 및 연구 계획서 1부 (대학원 과정)               4) 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1부 (대학원 과정)

5) 전형료 : 대학과정 20,000원, 대학원 과정 50,000원 6) 전형료 납부 : 국민은행 098-01-0230-530 (예금주 - 한국불교대원회)

7. 지원자 유의사항
1)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합격생은 전액 장학 혜택이 주어짐. 

3) 월 2회 이상 무단 결석 시 제적처리.          4)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불참 시 합격 취소. (통신 과정도 전원 참석)

8. 각 과정 졸업 사정

9. 대학원 과정 특전

1) 개인지도교수제 (Tutorial System)를 통한 철저한 개인별 지도를 합니다.

2) 지도교수 인솔로 해외불교학술답사를 통하여 세계불교학의 흐름을 접합니다.

3) 대학원 과정 졸업자는 미래학불교학회 입회 자격이 부여되며, 연구 및 강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4) 소정의 수련 과정 이수 후, 법사자격을 부여합니다.

10. 입학식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대학 및 대학원 과정 모두 해당)

- 일 시 : 22000044년년 88월월 2255일일 ((수수)) 오오후후 66시시 - 장 소 : 대대원원불불교교대대학학 큰큰 법법당당

11. 전임 교수진 및 담당 교과목
● 장휘옥 교수 - 부산대학교 화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대학원 석사, 일본 동경대학교 대학원 인도철학과 석∙박사과정 졸업.

■ 지도과목 : 정토사상, 화엄사상, 중국불교사상사, 한국불교사상사 등

● 허경구 교수 -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석∙박사과정, 인도 바라나시 힌두대학교 박사 과정 수료. 
■ 지도과목 : 인도불교사, 구사학, 경전성립사, 대승불전강독 등

● 김사업 교수 -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석∙박사과정 졸업, 일본 국립경도대학에서 인도철학 연구.
■ 지도과목 : 중관학, 유식학, 여래장사상 등

● 김종욱 교수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석∙박사 과정 졸업.
■ 지도과목 : 비교종교학, 불교와 철학, 불교윤리학, 현대사회와 불교 등

● 최봉수 교수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동 대학원 석∙박사 과정 졸업.
■ 지도과목 : 불타론, 초기불교연구, 초기불전강독 등

■ 정규교과과정

< >안의 과목은 대학과정 과목임

초청특강은 불교현장과 연계된 교과들로 과목당
2회 이상 4회 이하로 편성되어 있으며, 해당 전문
가를 초빙하여 실습과 답사위주의 현장교육으로
학기 중 주말이나 방학 중에 실시된다.

초 청 특 강


